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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검출을 이용한 숏 유형 감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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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얼굴 검출을 이용한 숏의 유형을 판단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클로즈 업 숏이나 미디엄 숏, 롱 숏과 

같은 숏의 유형은 영화의 서사 구조를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이다. 클로즈 업을 통해 감독은 등장인물의 감정 상태를 

묘사하고 롱 숏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배경을 묘사하게 된다. 인물의 심리나 감정의 변화, 인물이 처한 상황

을 묘사하는 숏의 여러 유형은 인물과 카메라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 크기를 

알아내어 숏의 유형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얼굴 검출을 통해 숏의 유형을 감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성능을 평가한다. 평가실험에서 클로즈 업 숏과 미디엄 숏의 감지 성능은 95%와 

9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얼굴의 윤곽이 불분명한 롱 숏의 경우 53.3%로 측정되었다.

▸Keywords :숏 종류, 얼굴 검출, 사용자 인터페이스, 하르, 숏 경계 추출

Abstract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method that decides the shot types using face detection technique. 

The shot types, such as close-up shot, medium shot, and long shot, can be applied as useful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narrative structure of movies. The narrative structure of movie is 

builded by characters. Also their mental and emotional changes become inextricably bound up with 

them of narrative. The shot types are decided by distance between character and camera. If put 

together above them, shot types can be found by using detection technique of face size of 

characters and understand narrative of movie. To do this, we propose the methodology to detect 

shot type by face detecting and implement the system to do it. Additionally, we evalu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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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of the system. The implementation system has been evaluated as 95% for close-up 

shot detection and 90% for medium shot detection, while 53.3% is just detected for long shots.

▸Keywords :Shot type, Face detection, User interface, Haar, Shot boundary detection

I. 서 론

영화에서 숏(shot)의 유형은 장면의 상황을 묘사하거나 

등장인물의 감정 상태를 묘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클로즈 업(Close-up)의 경우 등장인물의 얼굴을 확대하여 

감정 상태나 변화를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다. 롱 숏

(Long shot)은 등장인물이 위치한 주변 환경을 같이 보여주

어 공간적·시대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나 등장인물이 처한 상

황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다[1,2]. 따라서 영화에서 숏의 유

형을 알아내면 감독이 숏이나 장면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고

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를 활용하

여 스토리 관점의 영화 검색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클

로즈 업 숏을 찾아내면 관객에게 인물의 심리나 감정 상태를 

묘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롱 숏은 관객에게 등

장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스토리의 배경을 설명하려 한다는 것

을 파악할 수 있다. 클로즈 업 숏이나 롱 숏은 등장인물과 카

메라 사이의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카메라가 인물

을 얼마나 크게 확대하여 촬영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다. 확대에 대한 정도는 화면의 크기에 대한 등장인물의 얼굴

의 크기의 비율로 결정될 수 있다. 얼굴의 크기를 검출하여 

현재 숏이 클로즈 업 숏인지 롱 숏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논문은 얼굴 검출 기술을 이용하여 현재의 숏의 유형

이 무엇인 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 클로즈 업 숏 (b) 미디엄 숏 (c) 롱 숏

그림 1. 영화 노팅힐에서 숏의 유형
Fig. 1. Shot types in a Movie “Notting Hill”

숏의 유형은 그림 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크게 클로즈 업 

숏, 미디엄 숏, 롱 숏의 3가지 종류들로 구별할 수 있다[3]. 

클로즈 업 숏은 얼굴의 반응을 강조하여 크게 보여주는 극

적인 숏으로 그림 1의 a처럼 일반적으로 얼굴 전체와 턱밑의 

어깨 선 부분까지 포착하는데 이때 얼굴이 전체 화면의 대부

분을 차지하게 된다[3]. 미디엄 숏은 인물의 허리나 그 약간 

밑 부분을 포착하여 인물의 팔꿈치와 거의 같은 높이라 할 수 

있다. 인물이 클로즈 업 숏에 비해 더 작게 표현되므로 머리 

위의 빈 공간인 헤드룸이 클로즈 업 숏에 비해 일정영역을 차

지하도록 촬영된다. 미디엄 숏을 통해 인물의 시선 방향이나 

움직임 또는 대화 상대의 표현을 하는데 사용된다. 미디엄 숏

은 경우에 따라 2인의 대화 장면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롱 숏

은 인물의 전신을 포함하면서 발 밑의 영역까지 촬영한다. 또

한 미디엄 숏에 비해서 훨씬 넓은 헤드룸을 갖게 된다. 롱 숏

은 화면 안에서 인물의 움직임이 전부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화면이 인물을 따라갈 필요가 없이 고정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인물 주변의 배경이나 다른 인물을 함께 묘사할 수 있다. 이

렇게 숏의 유형은 카메라와 인물 사이의 촬영 거리에 의해 결

정된다. 즉 얼굴의 크기를 검출하여 얼굴이 화면에서 차지하

는 비율을 계산하여 숏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얼굴 검출 기술과 

숏 경계 추출 기술을 활용한다. 

Haar와 피부색을 이용한 얼굴 검출 방법: 현재 프레

임에서 얼굴이 있는 후보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Haar

를 이용하였으며, 후보 영역이 얼굴인지 아닌지를 판

단하기 위해 눈과 입이 포함 되었는 지를 판단하는 

Haar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피부색의 포함 

정도를 판단하여 얼굴의 후보 영역을 추가적으로 판단

하도록 하였다[4,5,6].

얼굴의 크기와 숏의 유형간의 결정 규칙: 숏에서 나타

난 얼굴들의 크기와 화면 크기 사이의 비율을 이용해

서 숏의 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규칙을 제안한다.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숏 경계 추출 방법: 숏의 유형을 

판단하기 위해 얼굴을 검출하기 이전에 숏의 경계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숏의 경계를 판단

하기 위해 히스토그램의 변화량을 추출하였으며, 변화

량이 특정값 이상인 경우에 숏의 경계로 인식되도록 



얼굴 검출을 이용한 숏 유형 감지 시스템     51

하였다[7]. 

추출된 얼굴 크기와 화면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화

면의 크기와 얼굴의 크기를 알아내어 계산하였다. 얼굴의 크

기와 화면 크기 간의 비율에 기반한 숏의 유형을 판단 규칙들

을 제안하였으며 규칙들을 이용하여 숏의 유형을 판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기술들과 시스템 구

현 결과를 설명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배경 지식과 관련

된 연구들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된 

기술들과 기술들을 통합한 숏 유형 감지 시스템에 대해 설명

하며, 4장에서는 구현된 감지 시스템의 설명과 성능 평가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에 대해 5장에

서 정리한다. 

II. 배경 지식 및 관련 연구

1. 숏의 유형

렌즈나 카메라의 이동이 없는 상태에서 매우 단순한 피사

체의 움직임만을 촬영하는 단순 숏은 한 사람 이상의 인물이

나 피사체를 포착한다. 이 단순 숏의 유형은 크게 분류하여 

클로즈 업 숏, 미디엄 숏, 롱 숏의 3가지로 구별하거나 좀 더 

세분화하여 표 1과 같이 11개의 숏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3]. 

표 1.  숏의 유형
Table 1. Shot Types

3가지 유형 세분화한 분류

클로즈 업 숏

익스트림 클로즈 업 숏

빅 클로즈 업 숏

클로즈 업 숏

미디엄 클로즈 업 숏

오버 쇼울더 숏

미디엄 숏

미디엄 숏

미디엄 롱 숏

미디엄 2 숏

롱 숏

롱 숏

베리 롱 숏

익스트림 롱 숏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등장인물의 감정 변화에 

따라 세분화된 다양한 형태의 숏의 유형이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유형간의 경계가 확실한 3가지 숏의 유

형을 사용하였다.

클로즈 업 숏은 얼굴 전체와 턱 밑의 어깨 선 부분까지 포

착하는 것으로 머리 공간인 헤드룸은 매우 작거나 거의 없게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된 클로즈 업 숏에서 얼굴은 화면의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영화의 영상은 TV의 화

면과 달리 1.85:1이거나 2.35:1의 비율을 나타낸다. 가로의 

비율이 세로에 비해 월등히 넓으면서 가변적이기 때문에 얼굴

과 화면의 비율은 가로의 비율보다는 세로에서 차지하는 비율

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클로즈 업 숏에서 얼굴의 

세로 길이는 화면의 세로 길이에 대해 50% 이상의 비율을 차

지하게 된다. 

그림 2. 얼굴 영역
Fig. 2. Face Area

얼굴의 영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할 얼굴 검출에 의해 추출

되는 영역으로 그림 2와 같이 눈썹 바로 위부터 입술 바로 아

래까지를 포함한다. 

미디엄 숏은 허리 약간 아래까지 잡는다고 하여 웨이스트 

숏(Waist Shot)이라고 불리기도 한다[3]. 그림 1의 b처럼 

헤드룸이 일정량 존재하며 허리 약간 아래까지 인물을 포착한

다. 얼굴이 화면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상이 된다. 

미디엄 숏은 클로즈 업과 달리 한 화면에 2명 이상이 포착되

기도 하므로 2개 이상의 얼굴에 발견된 경우 그 값들의 평균

값을 얼굴의 비율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롱 숏은 그림 1의 c처럼 인물의 전신은 물론 넓은 헤드룸

과 발 밑의 공간을 함께 묘사할 수 있다. 또한 인물의 좌우 공

간에 다양한 배경을 함께 표현할 수 있다. 인물과 배경에 대

한 묘사가 가능하므로 한 장면의 앞 부분에 주로 설정되곤 한

다[2]. 전신과 헤드룸과 발밑 공간이 함께 포착되므로 얼굴은 

화면에 비해 8% 안팎의 비율을 유지하게 된다.  

2. 얼굴 검출

얼굴 검출에 많이 활용되는 기술은 Haar-like 특징을 이

용한 방법과 피부색을 이용한 방법이다. 또는 두 개의 기술을 

혼합하여 빠르게 화면에서 얼굴을 검출하기도 한다. 

동영상에서 얼굴 검출을 하는 것은 매우 빠른 연산 속도가 

요구된다. Haar-like 특징을 이용한 방법은 적분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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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빠르게 연산이 가능한 방법론으로 복잡한 연산을 줄

여서 실시간 객체 검출에 효과적이다[8]. 얼굴 영역 내에서 

간단하고 객체 간의 구별 능력이 있는 특징들을 사용하여 해

결한다. Haar-like 특징들은 그림 3처럼 Edge, Line, 

Center-surround 등으로 정의된다[5].

  

(a) Edge 특징

(b) Line 특징
(c) Center-surround 

특징

그림 3. Haar-like 특징
Fig. 3. Haar-like Features

Haar-like 특징만을 이용할 경우 영화와 같이 다양한 개

체들이 촬영되고 조명의 변화가 심한 경우 얼굴이 아닌 개체

들이 오인되어 검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해상도가 높은 경

우 실시간으로 얼굴을 검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피부색 영역만을 사전에 검출하여 탐색해야 할 

얼굴 영역을 줄여주게 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얼굴 검출 

결과를 얻을 수 있다[5,6]. 피부색을 이용한 얼굴 후보 영역 

검출은 색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영화의 경우 얼굴 위에 그림

자나 조명의 변화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림자에 

강인한 HSV 색공간으로 변환하여 피부색 영역 검출을 진행

한다. 피부색은 식 1을 만족하는 픽셀들로 결정할 수 있다. 

  ≥  ≤  ≤  (1)

3. 숏 경계 검출

숏은 카메라의 촬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연속된 이미

지(프레임)들의 집합이다. 숏에서 다음 숏으로 넘어갈 때 이

미지의 연속성은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미지 간의 차이는 매우 

크게 된다. 이러한 속성을 이용하여 숏 간의 경계를 추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숏 경계 검출 방법이

다. 히스토그램은 이미지의 명암값 프로파일을 보여주는 것으

로 그림 4의 중간 부분처럼 픽셀들의 밝고 어두움을 256개의 

계조로 분포시킨 그래프이다. 이미지 전체의 각 픽셀들을 읽

어서 픽셀이 해당하는 256개의 계조의 명암값들 중에 1개를 

증가시키는 작업을 반복하게 되면 이미지에 대한 히스토그램

이 완성되게 된다. 숏 내의 프레임들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이

미지 간의 변화가 미미하다. 하지만 숏과 숏의 경계에서는 완

전히 다른 이미지로 변화한다. 따라서 현재 프레임에서 이전 

프레임 간의 차영상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추출할 경우 밝은 

영역에 높은 분포를 갖게 된다. 

그림 4. 이미지의 명암 히스토그램 그래프
Fig. 4. Brightness Histogram Graph of Image

그림 4처럼 연속된 프레임인 숏 내의 대부분의 프레임들의 

차영상에서는 밝은 영역이 적게 나타나지만 숏의 경계에서는 

이미지 전반적으로 밝게 나타난다. 따라서 숏의 경계를 추출

하기 위해서는 특정 레벨 이상의 값만을 취하게 되면 숏의 경

계에서 유달리 큰 값을 얻게 된다. 

차영상에 대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히스토그램의 변화량 

값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값이 특이하게 커지는 부분이 숏의 

경계가 된다. 즉 그림 5처럼 차영상의 히스토그램에서 특정 레

벨 이상의 밝기를 갖는 값만을 합하여 연속된 그래프로 표현

할 경우 그림 5의 b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숏의 경계 부분에서 

매우 높은 값을 보여주게 된다. 히스토그램 변화량 그래프에

서 특정값 이상을 나타내는 프레임이 숏의 경계 프레임이 된

다[7]. 이 방법은 80% 이상의 비교적 높은 검출 성공률을 보

여주는 방법이지만 이 방법의 경우 카메라 가까이에서 인물이 

이동하거나, 카메라가 이동하면서 촬영할 경우 배경이 움직이

기 때문에 차영상이 매우 밝게 나타나게 되어 숏의 경계로 오

인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차영상과 함께 특징

점의 추적을 고려하면 숏의 경계 추출 성공률을 높여줄 수 있

다. 하지만 특징점의 추적은 많은 연산 시간을 필요로 하여 숏

의 경계 추출과 함께 얼굴 추적을 진행하여야 하는 본 논문의 

경우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차영상의 히스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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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량만으로 숏의 경계를 검출하도록 한다.

(a) 차영상의 히스토그램 변화량 그래프

(b) 히스토그램 변화량 그래프

그림 5. 차영상과 히스토그램 변화량 그래프
Fig. 5. Differential Image and Histogram Variation 

Graph

III. 얼굴 검출 기술을 이용한 숏 유형 

감지 시스템

얼굴 검출 기술을 이용한 숏 유형 검출을 위해서는 그림 6

의 시스템 구조도에 보여지는 것처럼 프레임에서 얼굴을 정확

하게 검출하는 모듈과 프레임들이 속해 있는 숏의 경계를 추

출하는 모듈이 필요하다. 

그림 6. 시스템 구조도
Fig. 6. System Architecture

프레임을 받아서 얼굴의 영역을 추출하고, 연속된 2개의 

프레임을 받아서 숏의 경계를 추출하는 작업이 선행적으로 이

루어져야 하며, 이 두 개의 모듈들을 통해 얻어지는 얼굴 영

역과 숏의 경계를 이용하여 얼굴영역이 숏 내의 프레임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숏의 유형을 판단한다. 숏의 유형

을 판단하기 위한 각 모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얼굴 검출 모듈

얼굴 영역을 추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피부색으로 얼

굴 후보 영역을 추출한 후 Haar-like 특징을 이용하여 얼굴 

영역을 추출하였다.

그림 7. 얼굴 검출 흐름도
Fig. 7. Face Detection Flow Chart

영화에서는 다양한 색과 모양의 개체들이 촬영되기 때문에 

Haar-like 특징을 이용한 방법만을 사용하여 프레임에서 얼

굴 영역을 추출할 경우 얼굴이 아닌 개체들이 추출되기도 한

다. 그래서 추출된 얼굴 영역들 중에서 추가적으로 내부에 눈과 

입을 포함하는 얼굴 영역들만을 얼굴로 최종 검출하였다. 눈과 

입 역시 그에 맞는 Haar-like 특징을 이용하여 검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7과 같은 흐름도로 정리된다.

먼저 입력된 프레임에서 식 1에 의해 피부색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먼저 추출하여 얼굴이 아닌 영역은 검게 칠한다. 이

어서 미리 학습된 Haar-like 특징을 이용하여 얼굴 영역을 

추출한다. 이때 OpenCV[9]와 Swiki의 얼굴 학습 데이터를

[10] 활용한다. 얼굴 영역이 추출되고 나면 잘못 검출된 얼굴

들을 제거하기 위해 눈과 입의 포함여부를 판단한다. 잘못 검

출된 얼굴에서 눈과 입을 추가적으로 검출함으로 잘못된 값을 

줄여주게 된다. 

추가적으로 동영상에서 잘못 검출된 얼굴 영역을 제거하기 

위해 숏 내에서 1 프레임에서만 검출된 얼굴 영역은 배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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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숏 경계 추출 모듈 

숏의 경계를 추출하기 위해 그림 8의 흐름도와 같이 먼저 

연이은 프레임들(framet, framet-1)의 차영상을 계산하여 추

출하였다. 그리고 차영상에 나타나는 변화의 크기를 측정하였

다. 

숏의 내부에서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은 피사체나 배경의 

움직임이다. 피사체의 움직임으로 인해 피사체의 내부 영역에

서 발생되는 차영상은 밝기 변화가 매우 낮게 된다. 하지만 

숏의 경계와 같이 이미지 자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차영상 전

체적으로 매우 밝기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숏 경계에

서 나타나는 밝기 변화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히스토그

램에서 특정 레벨 이상의 값만을 변화량으로 반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그 값을 100으로 하였다. 

그림 8. 얼굴 검출 흐름도
Fig. 8. Face Detection Flow Chart

이렇게 얻어진 히스토그램 변화량 그래프에서 특정 레벨 

이상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프레임을 새로운 숏의 시작 프레임

으로 설정하였다[7]. 

3 숏 유형 판단 모듈

숏의 유형은 검출된 얼굴이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통

해 계산되어진다. 얼굴 영역은 그림 2처럼 눈썹 바로 위부터 

입술 아래까지의 영역이다. 영화에서 화면의 가로 크기는 유

동적이므로 세로 길이만을 얼굴 영역과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사용하였다. 얼굴 영역 역시 세로 길이만을 사용하였다. 숏의 

유형은 클로즈 업 숏, 미디엄 숏, 롱 숏의 3가지 분류를 사용하

였다. 한 숏 내에서 얼굴 영역이 여러 개가 추출된 경우 잘못 검

출된 얼굴 영역의 영향을 줄여주기 위해 식 2와 같이 각 얼굴 

영역이 나타난 프레임수를 함께 고려하여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  






 


  



 × 

(2)

:  에 해당하는 얼굴의 세로길이(Face Size)

: 가 나타나는 프레임들의 개수

(Frame Count)

: 숏 내에서 나타나는 얼굴의 개수

대화의 장면에 속한 숏이나 롱 숏에서 2개 이상의 얼굴 영

역이 추출되거나 잘못된 얼굴 영역이 추출된 경우에 평균값을 

계산하게 된다. 식 2는 숏 내에서 많이 검출된 얼굴의 영향력

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많이 검출된 얼굴을 숏의 얼굴 영역

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얻어진 숏의 얼굴 

영역을 이용해서 숏의 유형을 판단하게 된다.  

숏의 유형 규칙

클로즈 업 숏 ≥×

미디엄 숏

×
and

≥×

롱 숏

×≥
and

≥×

표 2.  숏의 유형 판단 규칙
Table 2. Rules to Decide Shot Types

얼굴의 크기가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숏의 유형

이 표 2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 

클로즈 업 숏은 얼굴의 세로크기가 화면의 세로 길이에 비

해 50% 이상인 경우로 하였다. 얼굴 영역이 눈썹부터 입술까

지 이므로 그 이외의 얼굴 영역까지 고려하면 실제 얼굴이 차

지하는 비율은 80% 이상이 된다. 즉 화면 대부분을 얼굴이 

차지하는 클로즈 업 숏의 특징을 대변하는 것이다. 

미디엄 숏은 얼굴이 화면에서 20%~30% 사이의 크기를 

차지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실제 얼굴영역이 화면에서 

30%~45% 정도의 영역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면에

서 머리 위의 헤드룸 부분과 몸통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여 

얼굴이 차지하는 영역을 결정한 것이다. 

롱 숏은 얼굴 영역이 화면 크기에 비해 7%~9% 정도의 영

역을 차지하는 경우로 실제 얼굴영역이 10%~13% 정도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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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차지하게 된다. 헤드룸이 화면의 10%, 몸 전체의 길이가 

화면의 70%, 발 밑의 공간이 화면의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얼굴은 화면의 10% 남짓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

그림 9. 구현 결과 화면
Fig. 9. Screen Shot of Implementation Result

IV. 시스템 구현 및 평가

제안된 방법론에 의해 숏의 유형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얼굴 검출과 숏의 경계를 추출한 후 표 2의 숏의 

유형 판단 규칙을 사용하여 그림 9와 같이 숏 중에서 클로즈 

업 숏, 미디엄 숏, 롱 숏에 해당하는 숏을 추출하였다. 

시스템은 델파이 7을 이용하여 운영체제 윈도우 7 하에서 

개발하였다. 얼굴 검출은 OpenCV 2.0의 Haar 라이브러리

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얼굴 전면에 대해서만 추출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OpenCV Swiki의 Frontal Face용 Haar 

cascade 파일을 사용하였다[8]. 얼굴 영역을 확정하기 위해 

눈과 입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OpenCV Swiki의 Right 

Eyes, Left Eyes, Mouth 용 Haar cascade 파일을 추가

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구현된 프로그램의 결과 화면을 그림 

9에 보여주었다. 프로그램은 영화를 프레임 단위로 읽는 부분

과 숏의 경계를 추출하는 부분, 프레임에서 얼굴 영역을 추출

하는 부분, 그리고 맨 아래에 얼굴이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율

을 계산하여 숏의 순서대로 그래프로 표현하여 숏의 유형을 

판단하는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숏 유형 감지의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 영화 노팅힐의 각 

숏들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노팅힐에서 인물이 등장한 숏

들을 100개를 추출하여 각 숏의 유형을 얼마나 잘 검출하는 

지를 판단하였다. 클로즈 업 숏은 40개, 미디엄 숏은 30개, 롱 

숏은 30개를 추출하여 성능을 측정하였다. 

 

그림 10. 숏 유형 감지 성능
Fig. 10. Shot Type Detection Performance

클로즈 업 숏이나 미디엄 숏의 경우 얼굴의 형태가 확실히 드

러나서 얼굴 검출에 의해 얼굴의 영역이 거의 확실히 얻어진

다. 따라서 클로즈 업 숏의 감지 성능은 95.0%이고 미디엄 

숏은 90.0%로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하지만 그림 10의 

롱 숏의 경우 얼굴의 윤곽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53.3%로 성공률이 낮게 측정되었다. 롱 숏의 경우 감지 성공

률을 높여 주기 위해 얼굴 검출 이외에 보행자나 몸 인식과 

같은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숏의 유형은 영화의 서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감독

은 클로즈 업 숏을 통해서 인물의 감정을 묘사하고 롱 숏을 

통해 인물이 처한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묘사한다. 이러한 숏

의 유형을 알아내는 작업은 영화의 서사구조를 파악하는데 매

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얼굴 

검출 기술을 이용하여 클로즈 업 숏과 미디엄 숏, 롱 숏을 판

별하기 위한 규칙을 제시하여 숏의 유형을 판단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시스템으로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에서 얼굴 검출이 잘 되는 클로즈 업 숏이나 미

디엄 숏은 인식 성공률이 각각 95%와 90%로 비교적 잘 감

지하였지만 얼굴이 너무 작게 보여지는 롱 숏의 경우 인식률

이 53.3%로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의 

개선을 위해 롱 숏에서 얼굴 검출 보다는 보행자 인식이나 몸 

인식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여 롱 숏 감지 성능을 향상시킬 필

요가 있다. 향후 이와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여 숏 유형 감지 

성능을 향상 시키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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